
윤교수님 특강 요약 

진정성은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어려운 상황
에서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다. (true to oneself)  

진정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하는 일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진정
성의 검증 과업은 나의 존재목적(purpose))에 대한 검증이다. 이것이 분명할 때만 삶의 주인
됨의 자격을 획득한다.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목적을 갖고 삶을 최적화시키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주공산에 주인이 될 수 있다. 스탠포드와 그린피크 연구의 결과, C레벨 
리더들의 핵심 성공요인은 ‘self- awareness : 자기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여기에 몰입’
한 때문이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에 주인이 되면 거기가 
모두 진리의 자리다.) 



경쟁우위의 날줄과 존재우위의 씨줄이 직조될 때 진성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을 
가진 네비게이션과 삶의 궁극적 좌표(목적)를 가르키는 나침반이 직조되어야 리더십이 실현된
다. (존재우위란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목적에 다가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 자기
존재의 대체불가능성을 의미함)  

이원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양극을 직각으로 하여 새롭게 만나는 지점들 중에서 보다 
높은 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창조적인 솔루션이고, 이런 역량을 동적역량이라고 한다. 
(B,-->C--> D-->E). 존재우위 방향으로 이 정점을 확장시켜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존재우위
가 실현된다.

 



리더십의 많은 스타일은 리더십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하지만 진성리더십은 충분조건에 관한 
이야기다. 변혁적/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코칭리더십, 공유리더십, 적응적 리더십, 
정서적 리더십 등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목적지에 대한 믿
음이 빠져있다면 리더십 스타일로는 약속한 목적을 실현 수 없다.  

이 두 조건을 직각으로 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리더십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완성할 수 
있을 때만 진성 리더십이 구현된다.(변화를 만들고 이를 체험하게 하는데 리더십의 효과성이 
있다.)

나침반이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전성리더
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깊이 볼 수 있고,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도 명징한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나침반은 북극과 남극에 의해 자기장을 만든다. 북극은 목적이고, 남극은 긍휼감이다. 긍휼감
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체험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긍휼은 empathy, 
sympathy의 수준을 너머 고통의 원인을 찾아 행동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compassion의 passion은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다. 이를 함께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것이 compassion이다. 목적의 북극과 남극의 긍휼이 단단할 때 자장을 만드는 프로세
스가 작동하게 되고, 이 범위로 가치의 울타리를 만들면 심리적 안전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때 
우리는 다양하고 과감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세상의 울타리 중 가장 느슨한 울타리는 법의 울타리이고, 이보다 더 엄격한 울타리가 상식의 



울타리다. 이 둘은 타인에게 침해를 주지 않으려는 윤리성의 울타리다. 진성리더의 울타리는 
이것들과 달리 가장 엄격한 가치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이 울타리 안에서 약속을 실현한
다. 

목적이 약속한 변화를 이루어, 이제 떠나도 된다고 느낄 때가 윤리적 자유다. 세상에 대한 채
무를 다 갚아 정산이 끝나 자유로와진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 모습일 것이다. 윤리적 자유가 
실현될 때 비로소 후배들에게 씨줄을 남겨줄 수 있다.  

진성리더십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일지 모른다. 우리가 유전자 복권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목적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존재목적에 의한 울타리가 단단하게 쳐질 때, 그것이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고, 



경계를 넘어 변화와 도전을 위한 실험실이 만들어진다. 계속되는 경계를 탈출하는 디아스포라
가 가능해진다.

(diaspora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낯설음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감행할 용기가 있는가?  




